
[보도자료] ‘로맨스의 절댓값’ 우리 배우들이 왜이리 무리해~! 천
만원의 가치를 뛰어넘는 현실vs소설의 레전드 갭차이 BES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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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플레이 시리즈 <로맨스의 절댓값>이 회차를 거듭할수록 ‘귀여운 또드’로 시청자들의 덕후력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작품 속 현
실과 소설의 반전 모먼트 BEST 3를 공개했다.

쿠팡플레이 시리즈 <로맨스의 절댓값>(감독: 이태곤, 김준형 | 출연: 김향기, 차학연, 김재현, 손정혁, 김동규 | 제공: 쿠팡플레이 | 제
작: 풍년전파상, 보더리스필름 | 공동제작: Mediacorp)은 꽃미남 선생님들을 주인공으로 로맨스 소설을 쓰던 여고생이 현실에서
그들과 예상치 못한 순간들을 마주하며, 파란만장한 학교생활의 주인공이 되는 하이틴 코미디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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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진짜 선생님 비주얼?’ 미친 헤메스가 완성한 현실 초월 비주얼!
<로맨스의 절댓값>의 가장 강렬한 포인트 중 하나는 현실과 소설을 오가는 순간마다 180도 달라지는 비주얼이다. 소설 속 캐릭터
들은 현실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과감하고 파격적인 스타일링으로 등장해 보는 이들의 동공을 흔든다.

특히 ‘정기전’(손정혁)은 소설 <우린 친구였어> 속에서 ‘강태하’로 변신해 맨몸 위 수트에 체인 목걸이까지 소화하며 치명적인 분위
기를 폭발시키고, ‘가우수’(차학연)는 ‘주시온’으로 변신해 새빨간 가죽 코트와 범상치 않은 헤어스타일로 압도적인 임팩트를 선사
한다. 현실에서는 학생들의 워너비인 선생님들이 소설 속에서는 반전 텐션으로 변신하는 장면들은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
기고 있다.

#“왜 내가 주인공이 아니지?” 주옥같은 ‘대사 맛집’ 등극!
또 다른 재미는 현실 속 선생님들의 무심한 한마디가 ‘여의주’(김향기)의 소설 속에서 더욱 치명적인 대사로 재탄생한다는 점이다.
‘우수’가 망가진 안경을 보며 “내 안경이 부러지면서 천만원의 가치가 깨졌어”라고 말한 순간은, 소설 속에서 “내 입술이 찢어지면
서 천만원의 가치가 깨졌어”라는 전설의 ‘인소(인터넷 소설)’ 풍 대사로 변주되며 폭소를 유발했다.



또한 ‘의주’의 소설을 읽은 뒤, “왜 내가 주인공이 아니지?”라고 묻는 ‘우수’의 뜬금없는 진지함이 묘한 중독성을 자아낸다. 이어 <우
린 친구였어> 속 ‘주시온’의 “최윤 한정 개새끼가 될 거니까”라는 대사로까지 연결되며 주인공이 바뀌는 과몰입 서사의 정점을 찍
는다. 이처럼 현실의 사소한 말들이 ‘의주’의 상상 속에서 치명적인 대사로 재탄생하는 과정은 웃음을 자아내는 동시에, 매회 주옥
같은 대사들의 향연을 이어가고 있다.

#현실은 쭈구리, 소설 속에서는 ‘사이다 폭격기’! ‘여의주’와 ‘이묵’의 극과 극 갭차이!
무엇보다 작품의 중심에는 현실 속 평범한 학생 ‘의주’(김향기)와 소설 작가 ‘이묵’으로 살아가는 또 다른 모습의 대비가 있다. 학교
에서는 소설을 쓴다는 사실을 숨긴 채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학생이지만, 작가 ‘이묵’의 자아를 꺼내는 순간 누구보다 거침없는 서
사를 써 내려간다. 특히 “어디서 말대꾸야. 난 작가고 넌 캐릭터야”, “내 대사에는 점 하나에도 소울이 들어있다고”라며 작가의 자부
심을 폭발시키는 장면들은 귀여운 카타르시스를 선사한다.

또한 ‘우수’에게 억울하게 혼이 나는 ‘의주’가 소설 속 ‘주시온’을 통해 복수 아닌 복수를 펼치는 장면 역시 유쾌한 재미를 더한다. 이
처럼 현실에서는 차마 하지 못했던 말들도 소설 속에서는 필터 없이 쏟아내고, 평범한 상황조차 치명적인 로맨스 장면으로 재해석
하는 ‘의주’의 상상력은 <로맨스의 절댓값>만의 독보적인 유머와 매력을 배가시키고 있다.



상상 초월 비주얼부터 주옥같은 대사들의 향연으로 시청자들의 덕후력을 자극하고 있는 쿠팡플레이 시리즈 <로맨스의 절댓값>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쿠팡플레이에서 공개된다. 쿠팡 와우회원은 물론 일반회원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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